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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Ⅳ)-보험분쟁과 

법제라는 진단과 과제 시리즈 네 번째 보고서를 발간함(CEO Report

2020-07)

□보고서는 보험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, 합리적인 분쟁 관리·해결 방안 

및 법제 개선사항을 제안함 

□ 보험은 계약의 특성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

있고, 법리 발전 및 부당청구·보험사기 적발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음

◦ 은행업·증권업에 비해 보험업 관련 분쟁건수가 많은 것은 계약 및 

급부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

◦ 분쟁 건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,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

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

□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, 형사분쟁, 행정분쟁으로 구분됨

◦ 민사(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분쟁), 형사(보험사기), 행정(행정제재)의 

각 분야별 분쟁의 합리적인 관리·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, 분쟁

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함

□ (민사) 보험분쟁 중 가장 비중이 큰 ‘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분쟁’은 민

사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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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민사소송의 경우, 보험금청구 1만건당 소송 0.8건이 제기되고 있고,

보험회사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임

◦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소액

사건 분조위결정에 편면적 구속력*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
  * 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도

록 하는 것을 의미함

◦ 그러나,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,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

요성이 있는 사건(예: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)에 대한 법리 발전

및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
□ (형사) 보험사기는 (i) 행정제재(등록취소·영업정지), (ii) 형사처벌(보험사

기 및 관련범죄), (iii) 민사소송(보험금 환수)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

련됨

◦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,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

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

◦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

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,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

진행할 필요가 있음

□ (행정)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제재 

근거 및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됨

◦ 행정제재 유형 중 “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(보험업법 제127조의3)”

에 대한 제재의 경우,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

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□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리·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 정비 

및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함 

첨부: CEO Report “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Ⅳ) - 보험분쟁과 법제”. 끝.


